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책자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1987년 개정 
헌법의 공포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부활 30년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더 긴 시간, 더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주민 편의 

행정, 봉사 행정으로 바뀌고,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

방자치 시행의 핵심이고, 지방의회의 감시로 각종 부조리



는 과거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행정에 대한 시

민의 직접 참여의 장이 펼쳐지고,  식 실시, 보편적 복지

혁명, 기본소득 등 획기적 정책 변화도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소모적 갈등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

고,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임이 입증되었고, 
국가 경쟁이 아닌 도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방

자치는 우리 생활의 일부인 동시에 국정 운영의 기본 원

리입니다.  
30년 지방자치 다음은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은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코로나19 대처에서 

지방정부가 보여 줬듯이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중

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은 

지방자치의 완성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

화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지방의회는 시민

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중앙은 유능하고 효율적이

며, 지방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불식되었습니

다.
우리의 미래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

으며,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분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것입니다.
수성구의회와 완도군의회의 역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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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장 허 궁 희


